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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 계기 12년의 경험에 전문지식을 더하고 싶어서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12년째, 한 아이를 만나면서 제 경험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살이던 아이는 말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배운 내용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다

아동상담과 발달 관련 과목을 배우며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에서는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과 아이가

표현하려는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놀이치료와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놀이와 행동도 아이가 마음을 전하는 방식임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변화 해결 방법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다

해결 방법부터 찾던 제가 이제는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여러 차례 대화하며 집과 어린이집에서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작은 변화를 공유하고 기다리는 사이,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더

자주 표현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습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찰·계획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는 교사로 성장하고 싶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입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 기다려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행동을 빨리 고치려 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살피고,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는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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